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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독일에서 신표현주의

라는 새로운 회화 유파가 등장했다. 신표현주의는 20세

기 초에 생겨난 표현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단순히 표

현주의를 모방하거나 표현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새로운시대적특성을지닌화풍이었다. 현재독

일 표현주의 및 독일 표현주의가 중국 표현주의 유화에

미친영향등에관한많은선행연구가이루어졌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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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표현주의와 중국 현대 수묵의 상통성

The commonality between German Neo-expressionism and Chinese 
Modern ink painting

리칭*, 홍순환**

 LI QING* Hong Sun Hoan**

요 약 독일 신표현주의와 중국 현대 수묵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나라에서 시작됐으나, 등장한 시기가 유사하며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창작 태도 측면에서 두 풍격의 예술가들은 모두 외래 풍격을 받아들이고 저항하며 과거로 회

귀하고 전통을 초월하여 포스트모던의 불확실성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표현 형식 측면에서 보면, 두 화풍이 그리는 대

상은 모두 형상을 갖추고 있으나 사실적이지는 않으며, 매개의 재료 특성을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정신적 함

의 측면에서 보면, 신표현주의와 현대 수묵은 모두 사회적 관심사를 중시하고, 상통하며 유동적인 현대성을 지닌다. 독

일 신표현주의와 중국 현대 수묵의 상통성은 차이점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과 공통점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어 : 독일 신표현주의, 중국 현대 수묵, 상통성

Abstract  Although German Neo-expressionism and Chinese modern ink painting are separated by thousands of 
miles in geographical space, they have a similar origin time, and there are many commonalities between them. 
In the aspect of creative attitude, artists of both styles can absorb and resist foreign styles, return to the past 
and conquer the tradition. In the aspect of formal expression, the objects of both paintings are representational 
rather than realistic, and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are emphasized. At the inner spiritual level, 
both expressionism and modern ink painting pay attention to social concern, and show the uncertainty of 
postmodernism together. The commonality between German neo-expressionism and Chinese modern ink painting 
does not mean to eliminate the difference, but to maintain the coexistence of difference and commonality.

Key words :  German Neo-expressionism, Chinese Modern ink painting, Comm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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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연구였다. 하지만 독일

신표현주의와중국현대수묵화간의연결에서착안하여

양자 간의 상통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

지 않았다. 이 글은 여기서 착목하여 향후 당대 세계 회

화연구에기여를하고자일신표현주의와중국현대수

묵화의 기존 화풍과 다른 화풍을 대하는 태도, 표현 형

식, 그 안에담긴정신이세가지측면을중심으로비교

분석함으로써 양자 간의 상통성을 고찰하였다.

Ⅱ. 기존 화풍과 다른 화풍을 대하는

태도

독일 신표현주의와 중국 현대 수묵은 유사한 시기에

등장해 비슷한 상황에 마주했는데, 당시 외국 화풍이

유행하면서 전통을 배척하는 경향이 빠르게 확산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과 중국 예술가는 어떻게 살

아남느냐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들은 과거로 회

귀하여 전통을 뛰어넘어 다른 화풍을 수용하고 또 그에

저항해야 한다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1. 퇴행이 아닌 신표현주의의 초월

독일신표현주의회화의발생에는특정한역사적배경

이 있다. 20세기 70년대부터는 미국을 비롯한 미니멀리

즘과 추상주의가 회화계의 발언권을 주도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했다는 역사적 사연을 겹쳐

독일의회화예술은한때몰락했다. 모더니즘예술가들은

회화의언어를다듬고회화본체에직면하겠다고선언하

면서 각종 혁신적인 형식에서 회화는 심지어 회화가 아

니라 캔버스 이외의 사물로 되었다. 1958년에 뉴욕 현대

미술관MOMA가기획한 '뉴아메리칸전시회'는서베를

린에서 열렸고 당시 학생이었던 게오르그 바젤리츠

(Georg Baselitz，1938-)가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 등의 작품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바젤

리츠가보기에는폴록의추상회화는일종의 '긍정적파괴

'였다[1]. 바젤리츠추상회화의유행이독일정신의범주

에 있지 않음을 확신하고 독일인 특유의 정서적이고 열

광적인 예술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으로서 추상회화의 유

행에 대항하기로 결심한다[2].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는 독일 예술가들 앞에 놓인 큰 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독일예술가들은소재면에서대부

분 독일의 역사문화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데 나치스

극단 민족주의와의 선을 긋기 위한 것이다. 20세기 60년

대 독일 예술가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는 독일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창작의 원으

로삼았으며, 행위예술을통해독일의정치문화를주목하

여 전쟁에 대한 반성과 독일의 국가적 존엄성을 표현하

였다. 보이스의작품은신표현주의예술가들이독일의역

사, 민족을소재로한창작열풍을불러일으켰다. 경제적

으로는 서독 경제가 회복되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20세기초반독일미술시장에표현주의회화가등장하여

가격이급상승하였으며, 이는젊은작가들에게표현주의

를 선택하는 데 큰 동기를 부여하였다.

독일 신표현주의는 독일 전통으로의 회귀이며, 미국

회화의 팝, 행동, 관념, 미니즘에 대항하기 위해 모더니

즘에 대한 반발이다. 독일 기존의 표현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주의, 형이상화파의 형식을 참조하고, 극소주의, 팝

아트의 일부 요소를 흡수하여 융합하였으며,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추상표현주의를 절충하여, '회화는 죽었다'

라는 관념에 충격을 주었다. 1980년대 미국 비평가 할

포스터(Hal Foster)는 포스트모더니즘 입장에서 ‘이들의

회귀는퇴행이며, 역사적으로는문화적보수주의와동일

시된다’, ‘신표현주의는 일종의 새로운 보수주의적 포스

트모더니즘이다’라고 지적하였다[3]. '퇴행'이나 '신보수

주의'는모더니즘의급진성에부정적인의미를담고있지

만, 오늘날에신표현주의는퇴행이아니라일종의우회적

인초월이다. 전민경과정경철은신표현주의회화가새로

운시대적정신을담고있으며, 변형된형식과주제를통

해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미술 사조는 독일의 낭만주의 미술의 전통성을 이

어왔음을살펴보면, 현실과그것에대처해나가는표현주

의적 기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소멸하지 않았다. 다만 시

대에맞는새로운정신을반영한채변형된형식과주제

로 계속되고 있다[4] .

그러므로 신표현주의는 단순히 독일의 회화전통을

복제하거나 전용한 것이 아니라 자체의 이해와 창의성

을 지니고 있다. 게오르그 바젤리츠 (george barcelliz),

A.R.펭크(a.r. penck, 1939-2017), 안젤름 키퍼(anselm k

iefer, 1945-), 마르쿠스 루퍼츠 (marcus lupertz, 1941-)

와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더 대담하고, 더 거칠고,

더 기이하고 혼란스러운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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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현대 수묵의 융신(融新)과 차고(借古)

중국의현대수묵은독일의신표현주의와비슷한발전

맥락을 보여준다. 중국 고대 문인들의 필묵 체계와는 다

르다. 현대 수묵의 혁신은 20세기 초반에 미술 혁명으로

시작하여, 쉬베이훙(徐悲鸿, 1895-1953)은 서양사실주의

에 의해 중국화를 창작하였다. 20세기 80년대부터 중국

예술가들은 세계적인 시각으로 중국회화예술의 국제화

발전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미술에서의 혁신을 거듭하

였다. 현대 수묵의 탄생은 독일 표현주의와 비슷한 상황

에 있으며, 팝과 추상, 관념과 같은 미니멀리즘이 뿐만

아니라 표현주의, 다다파, 미래파, 그리고 신표현주의 회

화와도치열한경쟁을직면해야한다. 그러나신표현주의

가모더니즘에의문을제기하고미니멀리즘에반기를들

거나 독일 낭만파, 표현주의로의 회귀 등은 1980년대 중

국에서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수묵이 직면

해야할문제가아니었다[5] .신표현주의와미니멀리즘회

화는함께중국에들어와서선후의구별이없이모두 '새

로운 예술'이며, 풍격의 구별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모두 중국 현대 수묵의 참조와 학습의 대상으로 하였다.

풍격에 따라 분류하면, 현대 수묵에는 표현성 수묵이 있

는데, 표현주의 · 신표현주의의표현형식을흡수하여낙

수 · 분사 · 도화 등의 기교가 있으며, 새로운 도식을 이

용하여 새로운 화면 효과를 형성함으로써 전통 수묵과

선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국 학자들은

중국 현대 수묵의 절제 혁명을 주장하기도 한다. 무비판

적으로급진하고서양화를전부받아들이고중국화고유

한 정신적 특질을 무시한다면 결과는 맹목적으로 남을

모방하다실패하고오히려자신의원래기능을잃어버릴

수도 있다[6]. 이런 관념은 화가 판톈서우(潘天寿,

1897~1971) 가 1950년대에 중국과 서양 회화의 '거리

두기'라는것과중국회화의근본을잃어버려서는안된

다는주장과일치한다. 중국의현대수묵도신표현주의와

마찬가지로 전통을 떠날 수 없다. 중국의 전통문화에는

숭고사상이존재하여매번복고운동은새로운시대에부

응하는 회화도식 (schema)을 산생하기 위한 것이다. 청

나라 화가 석도(石濤, 1630-1724)가 ‘군자는 오직 역사

적경험을바탕으로현재의문제를해결한다(君子惟借古

以開今)’라는 것처럼 1990년대 중국 현대 수묵은 괄목할

만한성과를거두었고다양한특징이나타나기시작했다

[7]. 하지만 수묵에서 붓과 먹, 즉 필묵(筆墨)은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주제였는데, ‘필묵 핵심론’을 설파하거나

‘비(非)필묵론’에반대하는이야기들로인해필묵을소홀

히여길수없었다. 중국현대미술사학자랑사오쥔(郎紹

君, 1939~)은 “필묵이라는 언어 외에 풍부한 정신세계를

표현할수있으며고대수묵과도견줄수있는언어체계

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8]. 마찬가지로, 현대 중국 수묵 인물화를 정리하

던한학자는필묵의 ‘조형성’을발전시켜사물의구조와

형태를 표현하고, 현대 수묵 인물화의 창의성을 최고의

경지까지끌어올려야한다고여기기도하였다[9]. 조형성

은중국고대문인회화에서가장중요한특징으로, 골법

용필(骨法用筆)을 중시하였다. 조형성을 현대 수묵화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이를 그리는 사람에 달려있다. 중국

현대수묵창작의 40년발전사를 요약했던천밍(陳明)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회화 언어에서 현대 수묵은 더

이상전통적인필묵정식(程式)에만 국한되지않으며, 표

현 방식을 크게 확대시켰다. …… 도식에서도 전통적인

수묵화의 장법(章法)이 철저히 뒤바뀌어 다양한 도식이

형성됐다.”[10] 필자 역시 천밍의 관점에 동의한다. 고유

한 필묵의 정식을 계승하면서도 표현 방식을 더 넓혀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독일 신표현주의와 중국 현

대 수묵화는 공통적으로 전통으로 회귀하고 또 전통을

넘어섰다는 온고지신의 특징이 있다. 이들은 다른 화풍

을 해체함으로써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한 것이다. 영국

학자 에른스트 곰브리치(E.H.Gombrich, 1909~2001)가

말했듯, “이러한 관습의 틀 없이 우리는 의미 있는 놀라

움을 평가할 수 없다”[11].여기서 말하는 ‘관습의 틀’이

란 예술적 전통으로, 전통 회화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고

이해하지 않았다면 다른 화풍의 억압에 대응할 수 없을

뿐더러 ‘놀라움’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Ⅲ. 회화의 표현 형식

표현 형식은 회화의 언어를 결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신표현주의와 중국의 현대 수묵화는 완전히 일치

한다. 대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 양자 모두 구체적인 형

상을 가지고 있지만, 고전적 사실주의를 추구하지는 않

는다. 또한, 회화 매개의 재료 특성에 주목하고 여러 매

개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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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점이 있다.

1. 구상이지만 사실적이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독일 신표현주의에서 ‘회귀’는

회화의 이미지로 돌아가 구체적이지만 사실적이지 않

은 방법으로 사물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미국의 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는 평면성을 모더니즘 회화에서 가장 두드러

진 특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평면성이 회화의 구

상을 없애 회화를 순수 언어로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신표현주의 화가는 형상을 중시하였는데, 이러한 특징

을 프랑스 비평가들은 자유와 구상의 관계를 강조하며

‘자유로운 구상 예술’이라고 불렀다. 즉, 자유와 구상은

떼려야뗄수없는관계에있었다. 가령게오르그바젤리

츠의「소나무두그루와동굴」과같은거꾸로된그림에

서 주체는 각각 크고 작게 그려진 두 인물이다[그림 1].

크게 그려진 인물은 하늘에 닿을 듯

그림 1. 「소나무 두 그루와 동굴」, 250X250cm，1985
Figure 1. 「Two pine trees and the cave」, 250X250cm，1985

하며 하늘처럼 맑은 눈을 가졌다. 작게 그려진 인물은

작은 동굴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며 동굴처럼 새까만

눈을 하고 있다. 두 인물은 모두 여성이며, 여성의 특성

이 상당히 뚜렷하다. 또한, 매우 개괄적으로 그려졌는

데, 투박한 검은 윤곽선으로 그린 후 채색을 한 것으로

보여 야수파보다 파란색을 오묘하게 잘 활용하였다. 소

나무는 간단한 기하학적 형태로 묘사했고, 얇은 이파리

몇 개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전체적으

로 인물이나 소나무나 모두 보는 사람이 한눈에 무엇인

지 인지할 수 있지만 실제 사람이나 소나무와는 큰 차

이를 보여 화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마르쿠스 뤼페르츠 역시 자유로운 구상 예술

이 주를 이뤘으며 21세기 이후에 그려진 작품이 모두

그러했다. 가령 「仿马雷斯——색을 좇는 여성」(캔버

스 유화, 2002)는 검은 선으로 주체인 여성의 나체 형상

을 그려 극도로 모호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가득 담

았다. 반면 배경은 난잡하고도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

작품명처럼 ‘색을 입고자’함을 표현했다. 이 외에 「아

카디아——전사」(캔버스 복합 재료, 2013)는 상대적으

로 더욱 사실적인데, 여성의 나체는 명확하게 아름다운

S형을 그리고 있다. 그림 속 형상은 마치 ‘현실인 듯 아

닌 듯’한 공간을 유유자적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르쿠스

뤼페르츠는 독일 미술평론가 프리드리히 헤어와 ‘예술

과 철학’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다음과 같이 말한 적

이 있다. “창의적인 예술가는 신의 조력자다. 현실의 불

완전함을 극복하고 이를 아름답게 만들며, 자신만의 현

실을 창조하고 이를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12].여기서 말하는 ‘완전함’과 ‘자산만의 현실’

이 바로 회화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구상 회화’의 형상

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구상’이 일종의 ‘현실인 듯 아닌 듯’한 것

그림 2. 「물과 불」,180X140cm，2001
Figure 2. 「Fire and water」,180X140cm，2001

이라면, 중국 화가에게 자유로운 구상은 굉장히 친숙할

수밖에 없는 회화 이론이 된다. 근대 서화 거장 치바이

스(Qi Baishi, 1864~1957)는 중국 회화를 묘사하며 다음

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작화는 닮음과 닮지 않음으로

인해 오묘하다. 지나치게 닮을 경우 세속적으로 보이고,

닮지 않으면 세상을 속이는 것 같기 때문이다”. 닮음을

초월하되 닮음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중국 화가의

신조였다. 일찍이 당나라 화가 장언원(Zhang Yanyuan)

은 『역대 명화기(歷代名畫記)』 권1에서 이러한 기록

을 남기기도 했다. “외관의 닮음을 넘어서서 내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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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력을 표현해야 하며, 외관의 닮음 외에 그 정신을

그려내야 한다(移其形似而尚其骨氣, 以形似之外求其

畫)”[13]. 중국 현대 수묵화는 여전히 이러한 원칙을 바

탕으로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류칭허(Liu Qinghe, 19

61~)는 현대 수묵화의 대표적인 작가로, 그의 작품 속

인물 형상은 전통적인 붓글씨와 현대적인 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가령 「물과 불」에서 남성과 여성의 형

상은 사의적으로 그려졌으나 인물의 얼굴은 해부학적

비율을 엄격히 따랐다[그림 2]. 또한 십팔묘법(十八描

法)이 아닌 수묵의 농담으로 옷차림이 가벼운지 무거운

지를 표현하였다. 이 작품의 배경인 산수(山水)는 전통

적인 준법(皴法)을 사용하지 않고 수묵의 질감을 이용

해 묘사하였다. 이로 인해 진한 검정색 먹과 그림 아래

쪽 연한 색의 물이 강한 대비를 이룬다. 류칭허가 그린

인물들은 도시와 농촌의 변두리에 놓인 존재로, 현대적

인 삶의 흐름에서 무기력하게 길을 잃은 듯해 보인다.

이들은 ‘현실인 듯 아닌 듯’, 다시 말해 기괴하지 않으

면서도 친근한 인물 형상으로 적절히 표현됐다. 류칭허

역시 “중국화는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함, 씁쓸

함, 폭로, 왜곡, 변형의 방식으로 현대성을 보여주기에

사람을 놀라게 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 뿐이다. 작품을

친근하게 그려내야만 성숙한 매력이 느껴질 수 있다”라

고 말한 적 있다.[14] 일부 학자들은 현대 수묵화가 ‘표

현주의’의 방식이든 ‘미니멀리즘’이라는 시각적 형태든

“‘변형’, 즉 ‘조형’의 기본 개념과 관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15]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변형’과 ‘조형’은 모

두 중국의 전통적인 ‘현실인 듯 아닌 듯’한 느낌과 연결

되며, 독일의 신표현주의의 ‘자유로운 구상’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2. 매개의 재료 특성 활용 중시

표현 형식을 보면, 자유로운 구상 외에 독일의 신표

현주의가 보다 뚜렷한 특징이 있다. 바로 대담하고 과

감한 붓 터치로 유화에 사용되는 매개의 특성을 잘 보

여준다는 것이다. 붓 터치를 통한 표현의 경우, 인상주

의 회화는 먼저 붓 터치를 이미지로부터 해방시켜 붓이

더 이상 그려지는 대상 뒤에 숨지 않고 관객을 마주하

도록 하였다. 이로써 독자적이고 감상적인 회화 언어가

되도록 하였다. 독일의 표현주의, 신표현주의는 이 점을

계승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방식을 더 발전시킴으로써

다양한 재료를 자연스럽게 회화에 적용시켰다. 회화 창

작에서 사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매개의 재료 특성을 이

용하는 데 있어 신표현주의 화가 중 가장 뛰어난 사람

은 단연 안젤름 키퍼였다. 안젤름 키퍼는 건초 등 재료

를 잘 활용했다. 그의 작품 「마가레테(Margarethe)」

에서는 붓으로 그린 선과 짚의 황금빛 노란색이 섞여

빛을 발한다[그림 3]. 위로 피어오르는 황금빛 연기는

마치 소녀의 가느다란 머리칼처럼 마가레테의 긴 머리

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건초는 가연성

그림 3. 「마가레테」, 280×380cm，1981
Figure 3. 「Margarethe」, 280×380cm，1981

그림 4. 「뉘른베르크」, 280.35 x 380.68cm, 1982
Figure 4. 「Nuremberg」, 280.35 x 380.68cm, 1982

물질로 그림 정면 하단에는 건초가 타고 난 후 남은 재

를 볼 수 있다. 타오르는 불 앞에서, 금발 소녀의 청춘

은 한없이 위태로운 존재가 된다. 안젤름 키퍼는 도처

에 있으며 쉽게 불에 타는 건초를 사용해 전쟁으로 인

해 세계인이 고통받고 파괴됨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안젤름 키퍼의 대작 「뉘른베르크(Nurembe

rg)」 역시 건초를 사용하여 부패와 소멸의 느낌을 줌

으로써 사람들이 죽음과 환생 등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에 대해 생각하도록 자극하였다[그림 4]. 2001년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안젤름 키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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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를 재료 테스트의 수단으로 본다. 오랜 시간 창작

을 하다 보면 재료를 다루는 경험이 쌓이게 된다. 물론

때로 이러한 재료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지기

도 한다. 나는 이 재료들 속에서 나 자신을 강조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16].안젤름 키

퍼는 재료를 테스트하고 이용하고 또 벗어나는 과정을

모두 회화라고 보았으며, 재료를 통해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수묵은 일종의 재료이자 중국 회화의 예술 언어다.

이름만 보면, 현대 중국 수묵은 유화·수채화 등 서

양화와 구별되어 중국 회화의 매개적 특징인 먹을

강조한다. 중요한 현대 수묵화가 중 하나인 류진안

(Liu Jinan, 1957~)의 최근작 「남녀(男女)」에서 남

자와 여자가 각각 꼿꼿하게 바리고 약간 옆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5]. 그림은 주로 선염

방식으로 표현하였는데, 남자는 진하게 그려졌고 여

자는 상대적으로 연하게 표현돼 성별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수묵은 부드럽고 투명하며 퍼지는 형태

를 띠어 여성을 먹으로 표현할 경

그림 5. 「남녀」, 240cm×200cm, 2020
Figure 5. 「Men and women」, 240cm×200cm, 2020

우 유동성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수묵을 사용한

「남녀」 속 인물은 더 이상 특정 남녀가 아니라

보편적인 남성과 여성이 되어 오늘날 삶을 살아가

는 수많은 남녀의 모습을 반영한다. 지난 100년간

수묵은 중국의 민족정신까지 담고 있었는데, 이잉

(Yi Ying)은 수묵이 중국 문화의 ‘먹이사슬’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17]. 혹자는 민족주의·애국주의와 수묵을 연결 짓

기도 하였다. 물론 지난 세기말부터 중국 학자들은

매우 냉정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션위빙(Shen Y

ubing)은 그의 글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기도 하

였다.

현대 미술, 즉 포스트모던 미학관에서 수묵은 다른 

재료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민족적 특징을 가지

지 않는다. …… 현대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재료 

자체의 본질적 특징이 아니라, 예술가가 재료에 부

여하는 관념 또는 사상이다. 수묵은 재료로써 현대 

예술에 진입할 진정한 기회를 맞았다[18].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현대 미술적 사고방식으로 창

의력을 발휘하여 수묵이라는 매개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 안젤름 키퍼는 남다른 방식이 흥미로

운 것은 현대 수묵화에서 수묵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

라, 먹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류진안은 ‘수묵 확장론’을 제시하며 먹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매개를이용하는원칙을고수할것을이야기하였

다[19]. 이는 과거의단조롭고절대적인중심에서벗어나

더욱 다원화된 서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

즘 미학의 취지에 부합한다.

프랑스 철학자 미켈 뒤프렌(Mikel Dufrenne,

1910~1995)의 현상학적 미학에 의하면 “심미적 경험은

인간과 세계의 가장 깊고도 가까운 관계를 드러낸

다”[20].또는 심미적 경험은 근본적인 위치에서 있어, 인

류는 만물 속에서 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느낀다. 신표현

주의와현대수묵의구상적이나사실적이지는않다는특

징은 주관과 객관이 완벽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매개를

충분히이해한상황에서매개의재료적특성을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세계의 친밀한 관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형식이며 감각의 충족이기도 하다.

Ⅳ. 정신적 함의

회화 예술은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를 넘어서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함의를 지닌다. 독일 신표현주의와 중

국 현대 수묵화는 이러한 측면에서 내재적 상통성을 가

진다. 이는 주로 사회에 대한 관심, 흐르는 현대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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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에 대한 관심

독일 신표현주의 회화의 회귀는 구체적 형상에서의

회귀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관심과 현실에 대한 비판

으로도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신표현주의는 ‘신 야

수파’라고도 불렸는데[21], 표현 방식이 강렬하고 거친

것외에도사회에도전하는창작태도로인해그러한명

칭이 붙었다. 전쟁, 불평등한 자본주의, 분열된 독일 정

치등에대해예술가들은불만을가졌고, 이로인해강렬

한회화로독일의사회문제를담아냈다. 많은작품이독

일민족의분열을그리거나, 무의식적으로떳떳하지않은

전쟁사를표현함으로써 2차세계대전이후독일예술가

들의인문학적관심사를드러냈다. 1970년대에마르크스

주의자가 되었던 신표현주의 화가 요르그 임멘도르프

(Jörg Immendorff, 1945~)는 가장 오랜 기간 회화로 정

치적관념을표현한화가로여겨진다. 요르그임멘도르프

는 예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예술가

는 문화의 ‘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화 내용에

서요르그임멘도르프는당시독일의사회생활및정치

적 분위기에 주목하였다. 가령 1970년대 대표작 「독일

카페」연작은당시독일사회의상황을묘사하고비판하

는내용이담겨있으며[그림 6], 여러암시적인형상도그

려 넣었다. 일례로, 한 그림에서는 자신이 온갖 소음과

심지어 전쟁의 불씨가 있는 상황에 둘러싸인 혼잡한 공

간에서 잠을 자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뒤로 거대한

거울에는 동독과 서독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브란덴부르

크 문이 비친다. 안젤름 키퍼의 작품은 역사를 회피하지

않고 나치 시대의 역사와 전쟁 비극을 마주하며 전쟁을

반성한다. 파괴와재건을보여주며작가의깊은역사의식

과비통한마음을드러낸다. 게오르그바젤리츠는그림에

거꾸로된형상을그려넣어보기에추하고심지어반감

이들게하지만, “그는형상을거꾸로세움으로써세상의

진리를바로세우려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22] 사실

상 신표현주의 예술가들은 때로 어깨에 무거운 ‘정신적’

십자가를 진 신도들처럼 예술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믿

음과 사회적 책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림 6. 「독일 카페」, 282x273cm, 1978
Figure 6. 「Cafe deutschland」, 282x273cm, 1978

중국 전통 회화는 “교화시키고, 윤리·도덕을 바로잡

게(成教化, 助人倫)”하는 기능과 더불어 “그림 속 선을

보면 악을 끊을 수 있으며, 악을 보면 현명함을 고민할

수 있다(見善足以戒惡, 見惡足以思賢)”라는 정치적인

기능이 있어 현대 미술가들도 서민의 인문에 관심을 기

울이고 이들의 일상을 그려내며 현대 사회 및 현대 문

명을 돌이켜봄으로써 현대 수묵화의 발전 가능성을 넓

혔다. 「광공도(礦工圖)」 연작 등 대표적인 현대 수묵

화가인 저우쓰총(Zhou Sicong, 1939~1996)의 작품에는

강렬한 표현, 연민의 감정 그리고 깊은 인문주의적 관

심이 담겨있다[그림 7]. 「광공도」는 묵직한 먹이 진하

게 칠해져 있는데, 이는 광부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보

그림 7. 「광공도」, 180cmx320cm ，1980
Figure 7. 「Mining drawing」, 180cmx320cm ，1980

여준다. 또한, 인물의 형상 처리를 과장되고 왜곡하였는

데, 이는 사실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저우쓰총은

광부들의 고단한 삶과 침략자의 만행 묘사에 그치지 않

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였다. 평론

가 쟈팡저우(Jia Fanfzhou)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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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쓰총은 사실적인 것에서 표현적인 것으로 나아

가는 선구자이며, 수묵의 표현주의는 저우쓰충의 「광

공도」로부터 시작됐다. 새로운 형태의 수묵화가 1990

년대 초에 등장했는데, 신수묵화의 주된 특징은 화풍보

다는 정신적 지향에 있었다. 즉, 사회, 현실, 인생, 인류

의 거주 환경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23] .

주신젠(Zhu Xinjian, 1953~2014)이 창작한 수많은

「미인도」는 중국의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 대신 나체

또는 반나체의 여성을 그려냈다. 또한, 대중적이고 유행

하는 요소들을 추가하였는데, 심지어 대중가요 가사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신젠은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신여성의 본성과 가슴을 그렸고, 나아가 여성의 피부

아래 생명이 존재하는 황당한 모습까지도 그려냈다. 류

진안은 “예술 작품의 영구적인 매력은 작품이 드러내는

인문주의 정신의 깊이에 있다. 이러한 정신적 깊이는

화가의 강력한 사상적 침투력이 예술에 투영된 것이며,

삶의 활력에 대한 독특한 발견과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24]. 따라서 현대 중국 수묵 예술가들은 현대 사

회에 대한 느낌을 표출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 운명,

인간의생명등중대한문제에대해숙고한것이다. 마치

송나라범중엄(范仲淹)의「악양루기(岳陽樓記)」에서노래

했듯,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나중에 누렸다(先天下之憂而憂，後天下之樂而樂)”.

2. 포스트모더니즘의 불확실성

독일 신표현주의와 중국 현대 수묵주의는 같은 시

대에 처하며, 모두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분위기에 침윤

되어 있어 공통적인 불확실성 (indeterminacies)을 가지

고 있다. 미국 학자인 이합 핫산（Ihab Hassan，

1925-2015）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은 바로 불화실성이라고 하였다. 불확실성은 분해하거

나, 해체하거나, 연속성을 끊으려는 의지와 사물을 통합

하려는 의지 사이의 공간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문화적

불확실성은 더 큰 교활함과 결합력을 보여준다. 선택,

다양성, 파편화, 우연성, 상상력은 모호한 특징 중의 일

부분에 불과하다[25]. 그리고 불확실성은 해체적 분해력

뿐만 아니라 재구성적 결합력이기도 하다. 보들레르는 '

현대성'이란현대생활의특성에일시성, 순간성, 우연성

이라고하였다. 핫산은포스트모더니즘과모더니즘사이

는연속적이면서도단절되어있다고아주명확하게말했

다. 필자는보들레르가말한일시성, 순간성우연성이현

대와 포스트모던의 연속, 즉 핫산의'불확실성'과 일치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 맥락에서 독일 신표현주의와 중국 현대

수묵이 왜 전근대, 현대 여러 유파처럼 안정적인 도식,

통일된 선언을 갖지 않고 예술가가 저마다 뚜렷한 개성

을 가지며 나아가 그 이전 또는 이후에 등장하는 화풍

과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신표현주의를 보면, 요르그 임멘도르프는 정치적 표현

에 힘을 쏟으면서 형식 언어가 상대적으로 사실주의적

이었다. 게오르그 바젤리츠는 거꾸로 된 그림을 통해

자신이 보는 진실된 세계를 표현하였다. 안젤름 키퍼는

폐허라는 소재와 익숙한 복합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A.R. 펭크(A.R. Penck, 1939~2017)는 회화에서 기호를

사용하고, 원시시대 암각화 속에 등장할 것 같은 인물

의 형상을 그렸다. 이처럼 모두가 강한 개성을 바탕으

로 표현하였기에 형식도 저마다 달랐다. 수묵화의 경우,

대표 화가가 모두 제각기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우선 저우쓰총은 문화대혁명 시기의 영웅적 인

물과 평범한 서민을 흑백으로 그렸다. 주신젠은 대중문

화의 관점에서 여성의 신분을 재구축하였고, 톈리밍

(Tian Liming, 1955~)은 가만히 내리쬐는 햇살을 맞는

인물을 ‘정면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그렸다. 류칭(Liu

Qing)은 도시의 ‘가족사진’과 도시 유랑자를 자주 그림

으로 담았다. 개개인으로 보았을 때, 모든 화가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가령 류진안의 현대 수묵 발전사

를 살펴보자면, 1980년대에 내적 탐구를 시작하는 첫

단계에 접어들었고, 주로 구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섬

세한 묘사를 많이 볼 수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 탐색

의 시기가 시작되면서 인물 표현을 더 이상 세밀하게

하지 않았고, 희로애락을 내색하지 않는 집단적 형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 단계는 21세기 이후 성숙기

에 해당하는데, 예술적 표현이 내적 탐구에서 사회와

가정 및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과 고민으로 변화하였다.

어린 자신에 대한 내재적 탐구에서 점점 성장하며 외부

로 시선을 돌린 것이다.

이탈리아의 학자 올리바 (oliva)는 독일의 신표현주의

를 "불확정한입장에서의예술창작"이라고평가하였으며

[26], 여기에 불확정함은 즉 "불확실성'이다. 유사한 게

유진안의현대수묵의의미를논할때 "현대화로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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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과정에서수묵의특징은모두동태적이고유동적이다"

라고지적했는데[27], 여기에 '동태'와'유동'은 '불확정함

'과 마찬가지로 '불확실성'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개념정의측면에서보자면, 신표현주의의 ‘신’과현대

수묵화의 ‘현대’는시간에따른구분이라기보다는관계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은 앞, 뒤와 구분을 하

기위함이자, 독일과다른국가의미니멀리즘을구분하기

위함이다. ‘현대’는 중국 현대와 전통, 중국과 서구 예술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존속하는 것은 일종

의상태또는추구하는과정, 즉흐르고변화하는과정이

다. 뤼페이츠(Lǚ Peici)는 ‘예술인생(藝術人生)’ 인터뷰에

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나는 예술이 시간을 초월하여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예술은 누구에게 붙잡히지 않을 만큼 그리고 얽

매이지 않을 만큼 민첩하다. 예술은 항상 새로운 규칙

을 확립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타당성의 법칙을 규정하

지 않는다. …… 예술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에 대한 모든 주장은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예

술에 헌신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지금 유

효하면 된다, 영구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28] .

뤼페이츠의 견해는 명백히 보들레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예술의 덧없음과 영구적이지 않음을 이야기하

는 것이 바로 ‘유동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표현들이

다. 마티 칼리네스쿠는 모더니즘이 확실한 입장을 취하

는 ‘방법론적인 강점(methodological strength)’이라고

여겼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흔히 어떤 ‘방법론적 결점

（methodological weaknesses)’의 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 전자는 A 또는 B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후자는

‘A 그리고 B’의 논리를 가지기에 전자는 후자에게 양보

하게 되는 것이다[29]. ‘A 그리고 B’의 논리는 약자의논

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 탈중앙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특징이자, 독일 신표

현주의와 중국 현대 수묵화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다.

Ⅴ. 결론

당나라 시인 장구령(張九齡)의 「송위성이소부(送韋

城李少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시구가 등장한다. “우

리 서로 친구가 되었으니 가깝고 멀고가 있을 수 없네.

서로 만 리를 떨어져 있다 해도 우리는 영원한 이웃인

것을(相知無遠近，萬里尚為鄰)”. 이처럼 독일과 중국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신표현주의와 현대 수묵은

마치 이웃처럼 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유사한 창

작 태도, 과거로의 회귀 및 전통의 초월, 다른 화풍 수

용 및 저항과 더불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자유

로운 구상회화’라는 표현 형식을 가지며, 매개 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에 대한 관

심, 흐르는 현대성이라는 공통된 정신적 함의를 지닌다.

이렇게 이 둘은 현대 세계 예술계에서 중요한 일부가

됐다. 상통성은 차이를 없애거나 단일화하는 것을 의미

하지 않는다. 상통성은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 수많

은 유파가 가지는 공통된 특징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독일 신표현주의와 중국

현대 수묵의 상통성은 이 글에 열거된 몇 가지 항목에

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만 필자의 학식이 얕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가령 중국 현대 수묵 예술가가 독

일 표현주의 화가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아 오늘날 세

계 예술계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는지, 독일

표현주의와 중국 현대 수묵화가 향후 다층적인 협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등은 모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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